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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 

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한국오가논 

‘청소년 성평등 한 줄 공모전’ 수상작 발표 및  

‘세이플루언서 3 기 활동공유대회’ 성료 

 

- 공모전 수상작 공유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로 성건강권과 성평등 문화 확산 

- 청소년 주도의 전국 네트워크 활동 통해 관계맺기 및 성건강 주체로서 역량 강화 

 

서울, 2025 년 9 월 8 일 –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(상임대표 이명화, 이하 한성협)와 

한국오가논(대표 김소은)은 지난 6 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

‘세이플루언서’의 ‘3 기 성교육의 날 활동공유대회’를 개최하고, 지난 한 달간 진행한 ‘청소년 성평등 한 

줄 공모전’의 수상작도 함께 발표했다고 8 일 밝혔다.  

 

‘세이플루언서’는 SAY(Sexuality About the Youth)와 인플루언서(influencer)를 결합한 이름으로, 

코로나 19 와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며 취약해진 아동·청소년의 성건강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아젠다를 

확산하기 위해 한성협과 한국오가논이 2023 년부터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. 2025 년 3 기에는 전국 

18 개 청소년성문화센터, 23 개 동아리, 총 246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, 성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

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도 운영하고 있다.  

 

올해는 세계 성건강의 날(9 월 4 일)을 기념해 만 10 세에서 18 세의 일반 청소년까지 참여 대상을 

확대하여 8 월 한 달간 ‘청소년 성평등 한 줄 공모전’을 통해 성건강 의제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했다. 

공모전은 올해 세계 성건강의 날 슬로건인 ’Sexual Justice: What Can We Do?’를 바탕으로 ‘함께 쓰는 

정의롭고 평등한 성문화, 그 첫 문장의 주인공은 너야’라는 메시지를 담아 진행됐으며, 청소년이 직접 

목소리를 내고 표현함으로써 평등한 성건강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. 총 212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, 

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평등과 성건강의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상 2 명, 우수상 8 명, 

참가상 100 명이 선정됐다.  

 

성평등 한 줄 공모전 대상은 “‘이상한 발달’은 없습니다”와 “성평등, 우리 모두의 언어로!” 총 2 개로, 

각각 “사람마다 크는 속도(2 차 성징)가 다르기 때문에 발달이 늦게 또는 빨리 이루어져도 ‘그건 이상한 

것이 아니다’”라는 의미와 “성평등을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하고 실천해야 일상으로 

자리 잡을 수 있다”는 의미가 담겨 있다. 대상을 비롯한 전체 수상작은 「청소년의 말!말!말!」이라는 

제목의 모음집으로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이다.  

 

또한 ‘세이플루언서 3 기 활동공유대회’는 전국 18 개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 23 개 동아리에서 약 

100 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성건강 실천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. 특히 

청소년이 공동 기획자이자 운영자로 참여해 ‘동아리 자체 부스’를 기획 및 운영하여 청소년 주도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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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대회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, ‘성지식 도전 골든벨’, ‘명랑 운동회’를 통해 관계 맺기 역량이 

낮아진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했다.  

 

성평등 한 줄 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정은솔 청소년은 “기대하지 않았는데 대상을 받아 감사하다”며, 

“이번 경험을 계기로 성문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”고 밝혔다. 또 활동공유대회에서 

골든벨상을 받은 백지율 청소년은 “목표한 1 등을 이루어 뿌듯하다”며, “동아리 부스를 운영하며 다시 

한번 성문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”고 전했다. 

 

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“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, 실수도 하고 

좌충우돌하며 배우는 경험은 AI 와의 소통과 비교할 수 없다. 세이플루언서라는 이 여행 속에서 공감과 

협력, 갈등 해결과 창의성 같은 ‘사람으로서의 힘’을 배우게 되는 과정을 응원한다”며, “공모전을 통해 

드러난 청소년의 외침과 선언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되도록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한다”라고 

말했다.  

 

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“성평등 한 줄 공모전과 동아리 활동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발히 

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고,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한다”며, “공모 작품들과 부스활동에서 

나와 주변에 대한 이해, 다양성 존중, 성교육과 성인권, 디지털 성폭력 예방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해 

청소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채롭게 풀어낸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. 앞으로도 건강한 성문화를 

위한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하고 지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 

 

한성협과 한국오가논은 2025 년 하반기까지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뿐 아니라 

장애·학교밖·도서산간지역·자립시설 등 성교육 사각지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을 

지속적으로 지원하며, 청소년 리더십 증진과 성건강 아젠다의 사회적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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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] 청소년 성평등 한 줄 공모전 수상작 안내 

 

 
[사진]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세이플루언서 3 기 활동공유대회 단체사진 

 


